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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(변시) 시행 이후 

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5400여 명의 변시 합

격자가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대한변호사

협회가 운영하는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

다. 전체 합격자 1만4336명 중 38%가량이 법

원이나 검찰, 법무법인 등 일선으로 바로 진출

하지 못한 것이다. 미취업 변호사들에 대한 변

협의 교육도 부실하게 이뤄져 양질의 변호사

가 배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.

지난 3월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

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변시 합격 이후 법률

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고 변협 연수

를 신청한 이들은 총 5414명에 달했다. 변호

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들은 국회, 법원, 검

찰청, 지방자치단체,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

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

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. 

그런데 무려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

해 변협에서 또다시 교육을 받으며 구직활동

을 한 것이다.

이는 2012년 이후 변시 합격자 수가 매년 

1400~1700명에 이른 데 반해 법률 시장의 

일자리는 1000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

로 파악됐다. 2012년 1451명이던 변시 합격

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 2019년과 2020년엔 

각각 1691명, 1786명에 달했다. 반면 합격자 

중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곧바로 취업한 이

들은 △2012년 1015명 △2013년 890명 △

2014년 956명 △2015년 1052명 △2016년 

1051명 △2017년 1033명 △2018년 993명 

△2019년 953명 △2020년 979명으로 나타

났다.

미취업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이 충분

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. 매년 

500~700명가량이 변협 연수를 신청했지만 

이들을 지도할 ‘관리 지도관 변호사’는 지난 5

년 동안 매년 160~218명에 불과했다. 관리 

지도관 변호사 1명이 평균 3, 4명의 수습 변

호사를 지도해온 셈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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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“양질의 변호사를 

배출하기 위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의 관리 

지도관 1명이 수습 변호사 1명을 교육하도록 

변호사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다.”면서 ‘관리 

지도관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도 많고, 1명

이 최대 9명을 교육하면서 출근도 시키지 않

고 활동 보고서만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수습

을 대체하는 일도 다반사’라고 말했다.

총 6개월인 변협 연수 기간 중 4개월이 대

부분 강의로만 구성된 커리큘럼도 문제라는 

지적이 나온다. 소장 작성부터 의뢰인 상담, 

법정 공방 노하우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

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 2012년 

5억 원이었던 정부의 연수 보조금이 지속적으

로 삭감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보조금이 

없어져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

있다는 의견도 나온다. 

변협 측은 “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연수 인원

이 배출되고 있어 변시 합격자 실태조사를 벌

인 결과 기존 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확

인했다”며 “변시 합격자 수를 시장에서 소화 

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변협 연수가 제대

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.”

고 말했다.


